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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Key Foods refers to foods that have a high contribution in the nutrient intake 
of individuals, and exert important effects on their health. This study was undertaken to 
identify Korean Key Foods, using data from the 7th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NES).
Methods: The data source for the extraction of Key Foods was the 24-hour dietary survey 
data obtained from the 7th KNHNES (2016–2018), and 21,271 subjects were evaluated. A total 
of 17 nutrients were selected as the key nutrients for identifying the Key Foods, including 
energy, carbohydrates, protein, lipid, dietary fiber, calcium, phosphorus, iron, sodium, 
potassium, vitamin A, thiamin, riboflavin, niacin, vitamin C, cholesterol, and sugars. The 
nutrient consumption approach was applied to generate a list of potential Key Foods. Foods 
included in 85% of the cumulative intake contribution from one or more key nutrients, were 
subsequently selected as Key Foods.
Results: Of the 1,728 foods consumed by survey respondents, we extracted 728 Key 
Foods. These Key Foods explained 94% key nutrient intakes of the subjects. Based on the 
contribution rate to key nutrient intake, the top 10 Key Foods identified were multigrain 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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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plain white rice (4.23%), milk (3.3%), cabbage kimchi (2.82%), grilled pork belly 
(1.56%), apples (1.52%), fried eggs (1.49%), cereal (1.36%), instant coffee mix (1.21%), and 
sweet potatoes (1.12%). These 10 foods accounted for 23.93% total key nutrient intake of the 
survey respondents.
Conclusion: Seven hundred and twenty-eight foods were extracted and identified as the 2020 
Korean Key Foods. These Key Foods can be considered the priority foods to be analyzed for 
establishing a national nutrient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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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식사로부터 섭취하는 영양소의 함량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각 식품과 

음식에 들어있는 영양소 값을 정리한 식품영양성분 데이터베이스가 잘 구축되어 있어야 한
다 [1]. 식품 산업의 성장으로 매년 새로운 식품들이 계속 출시되고 활발한 수출입으로 전세
계 음식의 섭취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이미 구축된 식품영양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갱신과 새
로 등장한 식품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신설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2,3].

식품에 들어있는 100여가지 이상의 다양한 성분들을 직접 분석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갱신하
는 데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소비자들이 섭취하는 식품 중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식품을 우선적으로 선별해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4-6]. 주요 식품 (Key Foods)은 사람들
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필수 영양소를 많이 함유하고 있으면서 사람들의 섭취량도 많아서 

국민의 영양소 섭취에의 기여도가 높은 식품을 의미한다. 국가 차원의 식품영양성분 데이터
베이스를 만들면서 우선적으로 분석이 시급한 식품의 순위를 정하고자 할 때 최신의 국가영
양조사데이터 자료를 활용해서 주요 식품을 산출해낸다 [7,8]. 주요 식품 (Key Foods)을 선별
하는 방법은 1987년 미국 농무성의 영양소 데이터랩 (Nutrient Data Laboratory)에서 처음 개
발하여, 기존의 식품영양성분 데이터베이스 중 갱신할 품목의 우선 순위를 부여하는데 사용
하였고, 이를 통해 미국농무성에서 직접 분석한 식품데이터베이스 자료의 비율이 올라가도
록 하는데 기여하였다. 이후 미국에서는 주된 관심사가 되는 영양소와 식품 소비 패턴의 변
화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주요 식품을 선정하여 활용하고 있다 [7-11]. 스웨덴, 호주 등에서도 

이러한 주요 식품 선정 방법을 활용하여 식품성분 데이터베이스 개정 시 우선적으로 분석할 

식품의 목록을 정하고 있다 [12,13].

우리나라의 경우 2016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외식의 국가식품영양성분 데이터베이스
를 구축하는 과정에 우선적으로 분석할 외식 품목을 탐색하고자 주요 식품을 선정한 바 있다 

[6]. 이 때에는 제6기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 (2013–2014)에서 발표한 주요 영양소 중 하나 이
상의 영양소의 누적 섭취 기여도가 85% 이내에 포함되는 570품목을 주요 식품으로 선정하였
다 [6]. 한편, 최근 제7기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 (2016–2018)가 공개되었고 [14], 공개된 주요 

영양소에 콜레스테롤과 당이 추가되어서 이를 토대로 새로 주요 식품을 추출할 필요성이 대
두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7기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와 당과 콜레스테롤이 추가
된 17종의 주요 영양소를 활용하여 우리 국민의 건강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이들 영양소의 섭
취량에 가장 기여를 많이 하는 식품들을 주요 식품으로 선정하여 국가 식품영양성분 데이터
베이스 개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 제공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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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

연구설계 및 분석자료
본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활용한 이차자료 분석연구이다. 국민건강영양조사는 

한국인의 건강과 영양상태에 대한 대표 통계를 산출하고자 시행되는 법정 조사로 건강면접
조사, 건강검진조사와 영양조사로 구성되어 있다 [15]. 본 연구에서는 가장 최근에 공개된 국
민건강영양조사 제7기 (2016–2018) 영양조사 세부항목 중 식품섭취조사에 참여한 1세이상 

21,271명의 24시간 회상법에 의한 식사섭취자료를 분석하였다 [14].

국민건강영양조사의 24시간 회상법에 의한 식품섭취조사에서는 조사대상자가 지난 24시간 

동안 섭취한 식품의 내역, 섭취한 시간과 장소 및 섭취량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섭취한 식품명은 대상자가 섭취한 시점의 식품 (음식) 형태 (예, 달걀의 경우 ‘삶은 달걀’ 또는 

‘달걀말이’ 등)를 그대로 조사하고 있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는 식품과 영양소 섭취량 추
정 시에 여러 재료가 조합된 음식 (mixed-dishes, multi-ingredient foods)의 섭취 정보를 보다 

상세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각 음식의 레시피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가정식으
로 섭취한 음식 (mixed-dishes)은 해당 음식을 조리한 사람으로부터 식품 재료 구성과 조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가정에서 조리되지 않고 학교나 직장에서 제공되는 급식과 음식업소
에서 판매하는 음식 (mixed-dishes)은 자료 처리를 위해 마련한 급원별 표준 레시피 정보를 활
용하여 영양소 섭취량을 추정하고 있다.

식품섭취조사 원시자료는 대상자가 섭취 보고한 식품 (음식)명 (원시자료에서는 n_dcode로 

구분)과 식품의 각 재료 단위로 해체한 상세 식품 정보 (원시자료에서는 n_fcode로 구분)를 함
께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별적으로 섭취되는 단일 식품 (예, 삶은 달걀)과 음식 (예, 

달걀말이)을 한 맥락에서 다루면서 우리 국민의 식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식품 (n_dcode)을 

확인하고자 음식코드 정보를 주요 식품 추출 과정에 활용하였다. 미국과 스웨덴에서 수행된 

주요 식품 추출 연구에서도 유사한 방법이 사용되고 있고 [9-12], 본 연구진에 의해 수행된 선
행 연구에서도 동일한 접근방법이 사용되었다 [6].

국민건강영양조사는 국가가 직접 공공복리를 위해 수행하는 연구에 해당하여 생명윤리법 제
2조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별도의 연구윤리심의위원회 (Institu-

tional Review Board)의 승인을 받지 않고 수행되었으며, 2018년에는 원시자료 제3자 제공 등
을 고려하여 질병관리본부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 (승인번호: 2018-01-03-P-A)을 받았다.

주요 식품 (Key Foods) 선정
본 연구에서는 우리 국민의 영양과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영양소 공급에 기여하는 바
가 높은 식품을 주요 식품으로 추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민건강영양조사 제7기 자
료에서 우리 국민의 영양과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고려되어 공개하고 있는 영양
성분들을 주요 식품 선정 시에 고려해야 할 주요 영양성분으로 활용하였다. 국민건강영양조
사 제7기 자료에서는 제6기 자료에서 공개한 영양소들에 당과 콜레스테롤 정보가 추가되었
다 [14,16]. 이에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공개하고 있는 영양소 중 물을 제외하고, 열량, 탄수
화물, 단백질, 지방, 식이섬유, 칼슘, 인, 철, 나트륨, 칼륨, 비타민 A (레티놀활성당량), 티아
민, 리보플라빈, 니아신, 비타민 C, 콜레스테롤, 당의 17가지 영양소를 주요 식품 추출을 위한 

주요 영양성분으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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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영양소에 대한 우리 국민의 섭취기여도가 높은 식품을 선정하는 일련의 과정은 선행
연구 [5]에서 제안한 주요 식품 선정 과정을 따랐으며, 이에 대한 흐름도는 Fig. 1과 같다. 먼
저 국민건강영양조사 제7기의 개인별 24시간 회상법에 의한 식품섭취조사 자료를 가공하여 

각 식품 (n_dcode) 별로 특정 영양소로부터 섭취된 영양소의 양을 계산하였다. 다음 단계로 

모든 식품 (n_dcode)으로부터 섭취된 특정 영양소의 총량을 계산하였다. 다음 단계로 식품 

(n_dcode)별로 특정 영양소 총 섭취량에 대한 섭취기여도 (%)와 누적섭취기여도 (%)를 계산
하였다. 특정 영양소의 누적섭취기여도 75%, 80%, 85%, 90%에 포함되는 식품 (n_dcode)을 

기여도순으로 나열하고, 포함되는 식품 (n_dcode)의 개수를 산출하였다. 모든 주요 영양소에 

대해 같은 과정을 반복하고, 각 영양소에서 누적섭취기여도 85%에 포함되는 식품 (n_dcode)

은 주요 식품으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주요 식품들은 다시17개 주요 영양소에서 차지하는 섭
취기여도를 계산하고 모든 주요 영양소 섭취기여도의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식품 (n_dcode)

부터 내림차순으로 주요 식품의 순위를 정하였다.

결과

주요 영양소별 섭취기여도가 높은 식품 추출
제7기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식품섭취조사 대상자들이 섭취한 것으로 보고된 식품 (n_dcode)

은 총 1,782종이었다. 이 1,782종의 식품 (n_dcode) 중 영양소별 누적섭취기여도 75%, 80%, 

85%, 90%의 각 기준에 해당되는 식품 (n_dcode) 목록 수는 Table 1에 제시하였다. 에너지의 

경우, 누적섭취기여도가 75%에서부터 5%씩 증가함에 따라, 각각 153종, 206종, 282종, 394종
의 식품이 포함되었다. 일정 수준의 누적섭취기여도에 포함되는 식품의 수는 영양소에 따라 

상이하였는데, 급원 식품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비타민 C는 83종의 식품으로 총 섭취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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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hour recall KNHANES (2016–2018)

Key Foods list

Multiply grams consumed for
each food by a specific nutrient value

Repeat for all
key nutrients

Calculate total quantity of
nutrient consumed from all foods

Cumulative percent up to
75%, 80%, 85%, or 90%

Divide nutrient consumed for each food by
dividing total quantity of nutrient consumed for

all foods to calculate percent and
cumulative percent

85% yes

Fig. 1. Procedure for developing Key Foods list. 
KNHANES,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75%가 설명되었으나, 철의 경우에는 228종의 식품으로부터 섭취량의 75%를 설명할 수 있었
다. 한편, 누적섭취기여도 90%를 확보하려면, 당류의 경우248종, 그리고 철의 경우 494종의 

음식코드가 포함되어야 그 영양소 섭취량의 90%를 설명할 수 있었다.

누적섭취기여도에 따르는 주요 식품의 개수와 이들 주요 식품 전체를 통한 영양소별 섭취
량의 설명력은 Table 2에 제시하였다. 하나 이상의 주요 영양소에서 누적섭취기여도가 75%, 

80%, 85%, 90% 이내에 포함된 식품 개수는 각각 489종, 590종, 728종 그리고 887종이었다. 하
나 이상의 영양소에서 누적섭취기여도 75%에 해당하는 식품 489종을 통하여 각 영양소 섭취
량의84.3% (나트륨)–90.8% (탄수화물)를 설명할 수 있었다. 영양소 누적섭취기여도 80%에 

해당하는 식품 590종을 통해서는 섭취량의 88.4% (나트륨)–93.4% (당류)를 설명하였다. 한
편, 영양소 누적섭취기여도 85%에 해당하는 식품728종으로는 92.4% (나트륨)–95.9% (탄수
화물)의 섭취량을 설명하였으며, 영양소 누적섭취기여도 90%에 해당하는 식품887종으로는 

95.3% (나트륨)–97.7% (탄수화물, 당류)를 설명하였다.

미국의 경우 하나 이상의 영양소 누적섭취기여도 75%에 해당하는 식품이 모든 주요 영양소
에서 섭취량의 90% 이상을 설명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7-10]. 한편, 본 연구 결과에서는 

누적섭취기여도 75% 수준에서는 대부분의 영양소 섭취량이 90% 미만으로 설명되고 있었
고, 누적섭취기여도 85% 수준에서 모든 주요 영양소 섭취량이 90% 이상 설명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주요 식품을 통해 우리 국민이 섭취하는 주요 영양소 섭취량을 충분히 파악
하기 위하여 하나 이상의 영양소 누적섭취기여도 85%에 해당되는 728종의 식품을 주요 식품
으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주요 식품 (Key Foods) 목록
주요 식품으로 선정된 728종의 식품 (n_dcode)을 군별로 분류하고, 각 영양소의 섭취기
여도를 정리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주요 식품 (Key foods)으로 선정된 건수가 50건 이
상인 식품군은 국 및 탕류 (60종), 밥류 (58종), 음료류 (54종), 국수 및 만두류 (51종), 빵 및 

과자류 (50종)의 순이었다. 밥류가 여러 영양소의 섭취량을 가장 많이 설명하고 있었는
데, 특히 에너지 (32.82%), 탄수화물 (44.92%), 단백질 (20.20%), 인 (20.90%), 철 (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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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number of food items included within each cumulative contribution level in terms of key nutrients
Cumulative 
contribution

Energy Carbohydrate Protein Fat Fiber Sugars Cholesterol Mineral Vitamin
Ca Na P K Fe A1) B1 B2 Niacin C

75% 153 103 211 155 164 90 117 177 215 217 194 228 119 144 205 178 83
80% 206 144 272 205 215 121 153 237 272 280 256 289 161 195 263 235 116
85% 282 202 355 275 288 167 203 320 350 365 339 373 219 270 347 317 169
90% 394 294 472 382 397 248 276 444 463 490 462 494 316 382 470 436 263
1)Retinol activity equivalents.

Table 2. The number of Key Foods and their percentage contribution to key nutrients according to the ranking of the total nutrient score of each food
Cumulative 
contribution

No. of 
foods

Energy Carbohy-
drate

Protein Fat Fiber Sugars Choles-
terol

Mineral Vitamin Average
Ca Na P K Fe A1) B1 B2 Niacin C

75% 489 89.6 90.8 86.0 87.0 88.1 88.1 85.4 87.9 84.3 86.7 87.7 86.1 88.3 89.1 87.4 87.3 89.8 87.6
80% 590 92.5 93.3 90.0 90.7 91.2 93.4 89.8 90.9 88.4 90.6 91.2 89.9 91.5 92.1 90.8 90.7 92.3 91.1
85% 728 95.3 95.9 93.5 94.0 94.0 95.5 93.7 93.9 92.4 93.7 93.9 93.5 94.4 94.9 93.8 94.0 94.6 94.2
90% 887 97.3 97.7 96.0 96.3 96.6 97.7 96.2 96.3 95.3 96.1 96.4 96.0 96.7 97.0 96.2 96.3 96.7 96.5
1)Retinol activity equival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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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 B1 (30.85%), 니아신 (20.48%) 섭취량의 20% 이상을 설명하고 있었다. 그 밖에 특
정 영양소 섭취량의 20% 이상을 설명하는 식품군은 과일류가 당류 섭취량의 24.37%와 비
타민 C 섭취량의 28.1%를 설명하고, 음료 및 차류가 당류 섭취량의 23.21%를 설명하였다. 

한편, 구이류는 지방 (10.17%), 과일류는 식이섬유 (17.63%), 전, 적 및 부침류는 콜레스테
롤 (15.3%), 유제품 및 빙과류는 칼슘 (19.47%)과 비타민A (10.88%), 면 및 만두류는 나트륨 

(15.32%)과 비타민 B2 (11.74%), 밥류는 칼륨 (14.86%)에 대한 섭취기여도가 가장 높은 식품군
으로 나타났다.

주요 영양소별로 상위 10위에 해당하는 주요 식품 (Key Foods)의 목록은 Table 4와 같다. 에너
지의 경우 쌀밥을 통한 기여도가 10.99%, 잡곡밥은 10.56%로 이 두 가지 음식을 통한 기여도가 

20% 이상이었고, 탄수화물의 경우도 쌀밥과 잡곡밥을 통해 30% 이상의 기여도를 보였다. 이
외 단백질, 식이섬유, 인, 칼륨, 철, 비타민 B1, 비타민 B2, 니아신의 경우 잡곡밥이 5–10.5% 로 가
장 높은 영양소 섭취기여도를 보였고, 지방은 삼겹살구이 (6.13%), 당류는 사과 (8.55%), 콜레
스테롤은 달걀부침 (10.12%), 칼슘과 비타민 A는 우유 (각각 11.85%, 7.07%), 나트륨은 배추김
치 (8.58%), 비타민 C는 귤 (8.33%)이 1위의 영양소 섭취기여도를 보이는 식품으로 나타났다.

주요 식품 (Key Foods) 중 모든 영양소의 누적 기여도 상위 10위에 해당하는 식품 목록은 Table 5

와 같다. 2020년의 경우 상위 10위에 속하는 식품은 잡곡밥 (5.32%), 쌀밥 (4.23%), 우유 (3.3%), 

배추김치 (2.82%), 삼겹살구이 (1.56%), 사과 (1.52%), 달걀후라이 (1.49%), 시리얼 (1.36%), 믹
스커피 (1.21%), 고구마 (1.12%)순이었고, 이들 상위 10위에 해당하는 식품이 전체 영양소 기여
도의 23.93%를 차지하였다.

2016년과 2020년도 모두 잡곡밥이 영양소 섭취기여도에서 1위를 차지하였고, 2016년도에 우
유가 2위였으나 2020년도에는 3위로 내려갔고, 대신 쌀밥이 3위에서 2위로 순위가 변동되었
다. 배추김치는 4위로 순위에 변화가 없었고, 5위는 삼겹살구이가 9위에서 올라왔으며, 6위
는 사과가 5위에서 한 순위 내려가고, 믹스커피는 10위에서 9위로 순위가 한 단계 올라갔다. 

달걀부침 (7위), 시리얼 (8위), 고구마 (10위)는 2020년도에 새로 영양소 섭취기여도 10위 안
에 진입하였고, 반면 김구이, 시래기 된장국, 참외는 영양소 섭취기여도 10순위 아래로 하락
하였다.

고찰

우리가 섭취한 음식의 정확한 영양소 섭취량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양질의 식품
영양성분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다 [1-3]. 사람들이 섭취하는 식품은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
고 [17], 건강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영양성분의 개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18]. 한편, 식품
에 들어있는 100여가지 이상의 영양성분을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필요하
다 [7,9,12]. 따라서, 보다 중요한 식품의 영양정보를 최신의 상태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분석
할 식품 선정에 대한 효율적인 접근방법의 모색이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주요 식품 (Key Foods) 선정 방법을 통해 주요 식품을 추출하는데, 사람들이 많
이 섭취하는 식품과 그 속에 함유된 영양소의 양을 확인하기 위해 식품영양성분표 (Nutr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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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base for Standard Reference)와 국가 단위의 식품섭취데이터를 사용한다 [7-11]. 주요 식
품 선정 초기에는 국가 단위의 식품섭취데이터로 Continuing Survey of Food Intakes by Indi-

viduals를 사용하였고 [4], 2000년 이후에는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NHANES)의 What We Eat in America (WWEIA) 섭취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주기적으로 주요 

식품 목록을 개정하고 있다 [9-11]. 최근의 주요 식품 목록에서는 표준물질성분표 26 (Release 

26 of SR, USDA-ARS, 2013)과 2011-12 WWEIA/ 국립건강영양조사 (NHANES, Centers for Dis-

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4) 섭취 자료를 사용하여 576종의 주요 식품 목록을 제시하
였다 [9].

주요 식품 선정을 위해 활용하는 주요 영양성분은 국민의 건강과 관련성이 있거나 관련 가능
성이 높은 영양소를 선정하는데, 관심의 초점이 되는 영양소의 종류가 시대에 따라 변화하
므로, 이를 통해 산출되는 주요 식품의 목록도 약간씩 변화한다. 미국의 경우 2002년도에는 

22종, 2008년도에는 18종의 주요 영양소가 선정되었고 [10,11], 2015년에는 미국의 식사지침
위원회에서 과부족의 염려가 있거나,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 관심을 두어야 할 영양소로 지
목한 영양소를 중심으로 한 14종을 주요 영양소로 선정하였는데 [9], 지방, 에너지, 총당류, 

총식이섬유, 칼슘, 철, 칼륨, 나트륨, 레티놀, 베타카로틴, 비타민 B12, 엽산, 콜레스테롤, 총
포화지방이 이에 포함되었다. 스웨덴의 경우 2015년 주요식품 선정 시 29개의 영양소를 주
요 영양소로 선정하고, 각 식품군별로는 각각 많이 들어있는 6–29개의 영양소를 주요 영양
소로 활용하여 우선 순위의 식품을 선정하였다 [12]. 호주와 뉴질랜드의 경우 주요 영양성분 

선정 시 영양소뿐만 아니라, 중금속이나 파이토케미컬 등도 주요영양성분으로 포함하였는
데 [13], 2018–2019년의 경우 약 43종으로 다량영양소, 비타민, 무기질에 더불어 루테인, 라이
코펜 같은 파이토케미컬과 알루미늄, 비소, 납 같은 위해 중금속도 주요 영양성분에 포함시
켰다 [19].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처음 주요 식품 (Key Foods)을 선정할 때 2013–2014년의 제6기 국민건
강영양조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영양소 중 수분과 일부 결측값이 있는 세부 지방산 프로파일
을 제외한 에너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식이섬유, 칼슘, 인, 철, 나트륨, 칼륨, 비타민A, 베
타카로틴, 레티놀, 티아민, 리보플라빈, 니아신, 비타민 C의 17종을 주요 영양소로 활용하였
다 [20]. 본 연구에서는 2016년의 주요 영양소와 함께 제7기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과잉섭취
시 건강에 영향을 많이 미칠 것으로 사료되어 새로 공개된 콜레스테롤과 당류를 주요 영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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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Top 10 Key Foods list
Ranking Key Foods 2020 Key Foods 2016

Dish name Nutrient Contribution 
Score1)

Contribution rate (%) Dish name Nutrient Contribution 
Score

Contribution rate (%)

1 Multigrain rice 8,518.24 5.32 Multigrain rice 8,752.69 5.51
2 Plain white rice 6,767.18 4.23 Milk 6,258.31 3.94
3 Milk 5,281.62 3.30 Plain white rice 5,804.36 3.66
4 Kimchi, cabbage 4,508.43 2.82 Kimchi, Cabbage 4,282.47 2.70
5 Grilled pork belly 2,501.48 1.56 Apple 3,625.18 2.28
6 Apple 2,428.90 1.52 Grilled seaweed 2,971.25 1.87
7 Fried egg 2,378.32 1.49 Soybean paste soup with 

dried radish leaves
2,045.08 1.29

8 Cereal 2,183.92 1.36 Oriental melon 2,022.34 1.27
9 Instant coffee mix 1,941.48 1.21 Grilled pork belly 1,824.71 1.15

10 Sweet potato 1,792.00 1.12 Instant coffee mix 1,796.98 1.13
1)Score based on the sum of percent contribution for each nutrient in a food × 100.



에 포함하였다 [14]. 한편, 2016년도에 사용한 주요 영양소 중 비타민 A, 베타카로틴, 레티놀
은 같은 영양소에 여러 번 가중치가 부여되므로 2020년에는 비타민 A만 주요 영양소로 사용
하여서 사용한 주요 영양소의 총 숫자는 2016년과 마찬가지로 17종이었다.

주요 식품 (Key Foods) 선정방법은 미국에서 처음 개발되었지만 나라에 따라 약간씩 변형해
서 사용하고 있다 [12,13]. 미국에서 주요 식품 선정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영양소 누적섭취
기여도는 75%인데, 이를 통해 선정된 미국의 주요 식품 건수는 발표연도에 따라 454–666건이
고, 주요 식품을 통한 평균 영양소 누적섭취기여도가 90% 이상이 되도록 관리하고 있다 [8-11].

스웨덴의 경우 2015년에 처음 주요 식품을 선정했는데, 우선 전체적인 주요 영양성분으로 29

개의 영양소를 정하고, 식품을 섭취하는 방법에 따라 18개 식품군으로 분류한 후, 각 식품군
별로 스웨덴 성인에서 5% 이상의 섭취기여도를 보이는 영양소를 해당 식품군의 주요 영양소
로 다시 정하고 있다 [12]. 이 방법은 식품군별로 주요 영양소를 다르게 선정하므로, 특정 식
품군에만 많이 들어있는 영양소를 가진 품목도 주요 식품으로 선정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위원회도 미국 영양소 데이터랩의 주요 식품 선정방법을 변형해서 

주요 식품을 선정하고 있다 [13]. 가장 최근인 2018–2019년도에는 2011–2012년도의 국가 영양
과 신체활동 조사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2015)자료와 호주/뉴질랜드 식품영양성분 

데이터 (AUStralian Food and NUTrient Database, AUSNUT 2011–2013)로 특정 영양소 섭취에 

가장 기여한 식품군 목록을 만들고, 여러가지 영양소 섭취에 기여를 많이 한 식품군들을 순
서대로 나열하고, 이들 식품군 내에서 어떤 식품이 섭취량이나 시장 점유율이 높고, 최근의 

영양성분 분석 데이터가 있는가를 고려해서 영양성분 분석이 필요한 식품군과 식품을 선별
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19].

우리나라의 경우 2016년 처음 주요 식품 (Key Foods)을 제정했을 때에는 2013–2014년도의 국
민건강영양조사에서 주요 영양소 중 하나이상의 영양소의 누적섭취기여도가 85%이내에 포
함되는 570품목을 선정하고, 이들 중 총 영양소 누적섭취기여도가 80% 이내에 포함되는 456

종을 우선적으로 분석이 필요한 품목으로 선정하였다 [6]. 그러나, 이후 실제로 국가식품영
양성분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외식부분의 분석을 위해 검토된 품목은 영양소 누적섭취기여
도 85%의 570품목 모두가 포함되었다. 따라서, 2020년도 주요 식품 (Key Foods)의 개정에서
는 주요 영양소 (17종) 중 하나 이상의 영양소에서 누적섭취기여도가 85% 이내에 포함되는 

728품목 모두를 주요 식품으로 선정하였다. 이들 주요 식품을 통한 개별 영양소의 누적섭취
기여도는 평균 94.2% (92.4%–95.9%)이었다.

2020년에 선정된 주요 식품과 2016년도에 선정된 주요 식품을 비교하면, 85% 누적섭취기여
도 기준으로 주요 식품에 포함된 식품 수가 25% 정도 증가하였는데, 이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의 식품코드 (n_dcode)가 좀 더 세분화된 것과 최근 들어 다양한 종류의 새로운 식품 소비 증
가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된다 [14,20,21].

식품의 영양소 프로파일 분석에 얼마나 많은 식품을 포함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재정적인 지
원 정도에 큰 영향을 받는다 [6,9,12,18]. 분석을 위해 선택되는 품목들은 연구 필요성에 따라 

변화하는데, 일반적으로 주요 식품을 영양소의 총 기여도에 따라 4분위로 구분하여 총 영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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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기여도의 25%를 차지하는 1분위 식품을 먼저 분석하고, 그 이후 2분위, 3분위 그리고 4분
위의 순으로 분석하는 추세이다 [1,19].

주요 식품 (Key Foods)을 식품의 영양소 총 기여도에 따라 4분위로 구분할 경우, 4분위 중 1분
위 품목들은 주로 그 나라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기본 식품 (주식)으로 다양한 영양소에서 

기여도가 높은 식품들이 포함된다. 미국의 경우 2011–2012 NHANES 자료를 통한 Key Foods 

576품목에서 총 영양소 기여도의 25%를 차지하는 1분위에 속하는 식품의 수는 11품목이었는
데, 달걀, 우유, 치즈, 당근, 햄버거빵, 아이스크림, 또티아 등이 포함되었다 [1,9]. 2분위에 속
하는 식품들은 576개 중 40개로 기본 식품과 약간의 가공 식품이 포함되었고, 3, 4 분위는 각
각 92개와 433개로 분위가 낮아질수록 좀 더 다양한 가공 식품들이 포함되었다.

본 연구에서 선정된 우리나라의 2020 주요 식품 (Key Foods) 728품목을 영양소 총 기여도에 

따라 4분위로 분류하면, 총 영양소 기여도의 약 25%를 차지하는 1분위의 음식 건수는 10품목
으로 Table 5의 상위 10위 식품이 이에 속하였다. 4분위 중 2, 3, 4분위에 속하는 식품 수는 각
각 49건, 129건, 540건으로 미국과 마찬가지로 분위수가 낮아질수록 총 영양소 기여도가 낮
은 많은 식품들이 포함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20년도에 주요 식품 (Key Foods) 상위 10위
에 포함된 품목은 잡곡밥, 쌀밥, 우유, 배추김치, 삼겹살구이, 사과, 달걀부침, 시리얼, 커피
믹스, 고구마의 순으로, 우리의 주식인 밥류가 주요 식품의 1, 2위를 차지하였다. 2016년 [6]

의 상위 10개 품목과 비교했을 때 달걀부침, 시리얼, 고구마가 새로이 상위 10위 품목으로 들
어왔는데, 2020년도에 주요 영양소로 콜레스테롤과 당류가 추가되면서, 달걀부침의 경우 콜
레스테롤에의 기여도 (1위, 10.12%)가 높고, 고구마의 경우 당류에의 기여도 (5위, 2.6%)가 높
은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사료된다. 2020년에 시리얼이 10위권 내로 들어온 것은 사람들의 

식행동이 간편한 식품을 선호하는 경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김구이와 시래
기 된장국은 상위 10위 품목에서 빠졌는데, 이는 이들 품목이 베타카로틴의 주요 급원으로, 

2020년부터 비타민 A의 수치는 레티놀활성당량을 사용하여 베타카로틴의 가중치가 감소한 

것도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사료된다.

요약

본 연구는 제7기 국민건강영양조사 (2016–2018) 자료를 활용하여 우리 국민의 영양과 건강
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영양성분 섭취량에 기여한 바가 높은 주요 식품 (Key Foods)으로 추
출하고자 하였다. 주요 영양성분은 제7기 국민건강영양조사 (2016–2018) 자료에서 공개하는 

영양소를 기준으로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17종의 영양소, 즉, 에너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식이섬유, 칼슘, 인, 철, 나트륨, 칼륨, 비타민 A, 티아민, 리보플라빈, 니아신, 비타민 C, 

콜레스테롤, 당류를 선정하였다. 주요 식품 (Key Foods)의 선정은 하나 이상의 주요 영양성
분에서 누적섭취기여도 85%에 포함되는 음식코드와 총 영양소기여도 점수를 활용하였다. 

주요 식품 (Key Foods) 추출을 위한 자료원은 제7기 국민건강영양조사 중 식품섭취조사 자료
를 활용하였으며, 분석대상자 수는 21,271명, 이들이 섭취한 식품 수는 1,728종이었다. 영양
소 누적섭취기여도 85%를 기준으로 추출한 주요 식품은 728품목으로 이들 식품을 통해 조사
대상자의 영양소 섭취량의 94%가 설명되었다. 총 영양소섭취기여도 비율에 따라 상위 10위
에 속하는 식품은 잡곡밥 (5.32%), 쌀밥 (4.23%), 우유 (3.3%), 배추김치 (2.82%), 삼겹살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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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사과 (1.52%), 달걀후라이 (1.49%), 시리얼 (1.36%), 믹스커피 (1.21%), 고구마 (1.12%)

이었고, 이들 상위 10위에 해당하는 식품이 전체 영양소 기여도의 23.93%를 차지하였다. 결
론적으로 2016–2018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음식코드를 사용하여 하나 이상의 주요 영양소에
서 영양소 섭취 기여도의 85% 이내에 포함되는 728종의 음식코드를 주요 식품으로 추출하였
다. 본 연구결과 선정된 주요 식품 (Key Foods)은 국가영양성분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개정을 

위한 분석대상 식품 선정 시 우선적으로 분석이 필요한 식품으로 검토될 수 있고, 이들 식품
의 분석을 통하여 국가 단위와 개인 단위의 식이섭취조사 자료 분석 시 필요한 최신의 맞춤
형 식품영양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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